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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임을 분석하는 데 목 이 있었다. 

이를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bigkinds.or.kr)을 활용

하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 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

수의 특별귀화와 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임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사

실, 경기 출   입상 련 정보가 달되었고, 경제성 임의 경우 외국인 특별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통해 

귀화의 정당성이 뒷받침되고 있었다. 인간  흥미 임에서는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성장과 귀화 과정, 삶과 애로 

등이 보도되었으며, 갈등 임의 경우 란  국가 표들의 표성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로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책임귀인 임은 주로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  후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 주제어 : 스포츠, 세계화, 귀화, 언론보도, 미디어 이 , 담론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ore media frames and its contents regarding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to Korea. For data, 101 media reports from the year of 2014 to 2016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results, in the simple-fact-report frame, facts regarding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process and results of the matches were reported. In the economic frame, legitimacy of the naturalization 

was supported by emphasizing its benefits. In the humane-interest frame, personal history and difficulty 

as foreign athletes were described. In the conflict frame, negative effects by the foreign athletes’ 

naturalization were mainly reported.. In the morality/responsibility attribution frame, Chelsey Lee’s 

document forgery case was mostly highlighted that later issued naturalized athletes’ morality and following 

leg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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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 할 한민국 국가 표 선

수 10명  1명이 외국인 귀화선수로 채워질 망이다. 

최근 한 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해 외국 출신

의 선수는 13명으로 이들이 국가 표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

에 출 하는 우리나라 국가 표 선수 130명  약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것이다[1]. 그  아이스하키 표

은 선수 22명  귀화선수가 6명으로서 타 종목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래서인지 마이크 테스트 드 등이 주축

이 된 귀화선수들은 과거‘동네북’이었던 한국 아이스하키

을 몰라보게 변모시키며 2016년 유로챌린지에서 사상 

첫 우승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바이애슬론의 경

우에도 러시아 출신 선수 세 명을 귀화시켰다. 그  

2010 밴쿠버올림픽 여자 스 린트 4 를 기록한 안나 

롤리나는 2013년 러시아 표선발에 실패한 뒤 한국으로 

귀화한 재원으로 그녀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 바이애슬론

은 세계선수권에서 최 로 메달(은메달, 동메달)을 획득

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 게 되자 피겨스 이 에서도 

해외 유망주를 입하기 해 특별 귀화를 극 추진하

고 있는 이다. 민유라와 아이스 스에서 트 로 알

려진 이룬 알 산더 게멀린(미국), 지민지의 페어 트  

테미스토클 스 테리스(미국)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

<Table 1> List of the naturalized foreign athletes in 

South Korea

Name(Gender, Age) Nationality Sport

Brock Radunske(male, 34) Canada Ice hockey

Michael Swift(male, 30) Canada Ice hockey

Brian Young(male, 31) Canada Ice hockey

Matt Dalton(male, 31) Canada Ice hockey

Eric Regan(male, 29) Canada Ice hockey

Mike Testwuide(male, 30) The U.S. Ice hockey

EunJung Park(female, 28) Canada Ice hockey

JinKyung Lim(female, 24) Canada Ice hockey

Anna Frolina(female, 33) Russia Biathlon

Ekaterina Abakumova(female, 27) Russia Biathlon

Aleksandr Starodubets(male, 24) Russia Biathlon

Timofey Lapshin(male, 29) Russia Biathlon

Aileen  Frisch(female, 24) Germany Luge

 *Resource: Joongang Ilbo(February 14, 2017)

귀화(歸化)란 “다른 나라의 국 을 얻어 그 나라의 국

민이 되는 일”[3]인데 크게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화와 국

내에서 해외로의 귀화로 구분된다.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화는 1994년 배구선수 후인정( 국)을 시작으로, 축구

선수 사리체 (러시아), 탁구선수 당 서( 국), 야구선

수 주권( 국), 농구선수 문태종(미국), 문태 (미국), 이

승 (미국), 이동 (미국), 아이스하키선수 락라던스키

(캐나다) 등이 귀화한 바 있다. 반 로 국내에서 해외로

의 귀화는 주로 양궁과 쇼트트랙 선수들이 많은데, 양궁

의 경우 김하늘 선수가 호주로 귀화했으며, 엄헤랑, 엄혜

련 자매는 일본으로 귀화하여 2014 아시안게임에서 단체

 동메달을 획득하 다. 쇼트트랙의 경우 최민경 선수

가 랑스로 귀화하여 2002 솔트 이크시티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하 으며, 특히 빅토르 

안(안 수)이 러시아로 귀화하여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

서 4 에 오른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4].

운동선수의 귀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올림픽이 자국

을 표로 하는 스포츠 이벤트로서 민족의 표성이 강

조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한국 아이스하

키 표 에 푸른 을 가진 선수들이 한국을 표하여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정이란 사실 때문에 그들을 

표 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 국민들은 혼란스럽

다. 이와 련하여 체육철학자 김정효[2]는 “한국 겨울스

포츠는 변이 취약하다. 이 로라면 안방에서 남의 잔

치를 구경만 할 수도 있다”며 “귀화선수를 뽑으면 단기

간 내에 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동시에 기술과 노하우

를 수받는 장 이 있다”[2]고 말해 외국인 선수의 귀화

를 정 으로 평가하 다. 캐나다 동포 백지선 아이스

하키 표  감독 한 2006년 토리노올림픽 개최국 이탈

리아가 캐나다와 미국에서 11명을 귀화시킨 을 부각하

며 귀화가 국제 으로 보편화되고 있음을 강조하 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러시아 표선수 213명 

 14명이 귀화선수 다[2].

이와 같이 법 으로 정당한 차를 통해 해당 종목에

서 우수한 인재를 귀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주

장이 존재하는 반면 반 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김유

겸 서울  교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하게 귀화를 추진

한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과연 이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메달을 딴다고 해서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며 “돈으로 메달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승리가 아닌 참가에 의의를 두는 올림픽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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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거리가 멀다”[2]고 지 하 다. 즉, 우리나라를 표

해 경기를 한다는 상징성이 감소하여 진정한 국가 표로 

인정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경기를 보는 흥미도 떨어질 

수 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도 “일부 귀화선수들은 올

림픽이 끝나자마자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2]고 경고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이지만 양궁과 쇼트트랙, 야구, 유도 등에서 해외로 

귀화한 뒤 국내로 재귀화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5], 그들

의 모국으로 재귀화하는 상도 충분히 상 가능하다.

이 듯, 외국인 선수의 귀화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노

동 이주자의 국  이동이라는 명제를 넘어 민족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 선수의 국내 귀화와 련

하여 다양한 논의와 담론을 내놓고 있다. 맹이섭, 권웅[6]

은 로스포츠팬을 상으로 귀화선수의 국가 표선발

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정 이기 보다 조건 이

고 제한 이지만 수용 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합법  귀화조건에 부합하며 한국문화 수용의지

가 확인된다면 귀화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도 발견하

다. 김용민[7]의 연구에서도 귀화선수에 한 인식, 국

가·민족 정체성에 한 인식, 귀화선수의 국가 표선발

에 한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 으며, 귀화한 국가 표

선수의 성과 지속 가능한 귀화 국가 표선수 선발을 

한 합의 을 모색한 바 있다. 이선희, 곽정 [4]은 민족

주의를 심으로 귀화선수를 바라보며 단일민족에서 다

민족으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국내 실을 반 하여 

편 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귀화선수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 다. 김 수, 김동규[8]는 귀화정책의 정당

성과 다문화  과제에 한 연구에서 스포츠선수의 이민

과 귀화 황, 귀화의 차상 기 이 되는 국 법, 이민법

의 논 들을 제시하 다. 그들은 국내로의 귀화 선수들

의 실제사례를 용하여 국민의 표성 침해, 국가 간 경

쟁의 공정성 침해, 다문화 동화정책 배 등에 한 탐색

을 통해 다문화 동화주의에 입각한 개방사회를 추구하는 

국내 정책 방향과 이민정책 내에서 외국선수들의 귀화문

제를 고찰하 다. 특히 조 한[9]은 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뒤 2008년 북경올림픽에 탁구선수로 출 한 당

서 선수의 사례를 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한국과 국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과 국사회

에서 이주, 귀화, 민족, 국가정체성이 언론을 통해 재구성

되는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 다.

조 한[9]의 연구에서도 차용되었듯이, 언론보도는 사

건·사고에 한 정보와 의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

 담론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속성이 있다. 즉, 언

론보도를 통해 미디어 소비자들이 듣고 읽는 것들은 

이 경험하는 실체의 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

라 일상 화, 의사결정, 가치 단 등 많은 역에 향을 

미치고 있다[10,11]. Wright[12]는 이를 일컬어 ‘해석 혹

은 상 조정기능’이라 하 다. Wright[12]는 미디어의 사

회  기능으로 환경감시기능, 해석 혹은 상 조정기능, 

가치 수기능, 그리고 오락 기능 등 네 가지 기능을 수행

한다고 하 는데, 그  일련의 사건·사고들에 한 해석

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미디어의 ‘해석 혹은 상 조정

기능’이다. 즉, 미디어는 사회  주요 사건들에 하여 다

양한 방식에 한 의미의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의 

실 시각에 한 사고의 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13,14].

앞서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운동선수의 특별귀화와 

련한 담론을 제시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미디어의 향력이 지 한 시  상황을 근거로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상이 언론보도를 통해 어떤 

임으로 해석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

는지에 한 탐색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외국

인 선수의 특별귀화가 보도되는 경향을 악함으로써 미

디어에서 형성하는 임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

고자 한다. 한 특별귀화와 미디어의 이 의 계

에 해 사회학의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

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선수 특별귀화가 미디어 보도

와 련하여 한국사회에 하나의 의미로 형성되는 방식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 으로 외국인 

특별귀화로 인한 인식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단과 사고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이론적 근거: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
사회에서 언론이 사회 상을 보도하고 해석하는 

특정 방식은 Gamson[15]이 제시한 ‘ 이 (framing) 

효과’와 한 련이 있다. 이  효과란 창문의 틀

(frame)과 같이 특정 상을 이해하고 지각하는데 채택

되는 방식으로서, “ 련된 사건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무

엇이 이슈인지를 제시함으로써 뉴스의 내용을 조직하는 

심원리”[15, 13, p. 320에서 재인용]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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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언론에서 채택한 임

의 차이에 따라 들에게 달되는 방식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이 특정 사건이나 사고를 보도

하면서 유독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구체화 하고 반

로 다른 측면들은 배제 혹은 단순화함으로써 의 해

석이 일정 방향으로 정형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다. 이 미

디어 이  효과로 인해 미디어 소비자들은 특정 사

건과 상의 본질을 특정 임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13].

미디어의 이 에 한 지  통의 근원은 

Goffman[16]이 제시한 거 틀에 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Goffman[16]에 따르면, 인간은 단순한 인과성의 귀

인이 아닌 기본 인 틀, 즉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해석 

스키마(기존 정보체계)에 의존한 단을 내린다는 것이

다. 이를 근거로 커뮤니 이션 연구에서는 사회  미디

어 담론이 미디어 소비자의 해석에 향을 미치기 하

여 특정한 임으로 구성된다는 기본 가정을 지니고 

있다. 이에 Edelman[17]의 주장과 같이 “사회  세계는... 

잠재  세계를 비추는 만화경으로, 찰이 틀어지고 범

주화되는 방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손쉽게 다양한 모습으

로 재 될 수 있다”[17,18, p. 41에서 재인용]. 결국 미디

어 임은 미디어 수용자의 신념과, 행동, 태도 등에 실

제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이다[18]

미디어 이 은 스포츠 보도에서도 외는 아니다. 

 스포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주의의 성장

으로 인하여 미디어는 스포츠와 불가분의 계를 형성하

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포츠팬에 한 미디어 이

 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미디어 제공자의 의도에 

따라 스포츠 방송의 내용이 결정되며 보도의 이미지와 

논평의 종류가 결정된다[19]. 따라서 미디어는 스포츠 팬

의 삶에 여하며 그들이 스포츠를 흡수하고 해석하는 

데 향을 미치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언론보도가 외국 선수의 국내 귀화를 일정한 틀에 맞춰 

미디어 소비자에게 달함으로써 귀화에 한 여론과 공

감 에 지 않은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이  이론은 외국 선수의 국내 귀화

가 한국 사회와 스포츠에 새로운 상으로 정착하게 되

는 방식과 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 이론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외국인 선수 특별 귀화에 한 언론보도 

이 과 담론을 분석하기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종합 뉴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KINDS, http://www. 

bigkinds.or.kr)을 활용하 다. KINDS는 미디어 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20,21]에서 사용된 바 있으며, 체육학뿐

만 아니라 비체육학[22,23,24]에서도 언론매체 분석을 

한 자료수집 출처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19]. 언론보

도 자료는 크게 신문매체와 방송매체로 구분하 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신문매

체인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겨 신문, 한국일보에 출

된 기사와, 방송매체인 MBC, SBS, YTN에 보도된 련 

보도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여기에서 종합일간지 

조선일보, 앙일보, 동아일보를 분석 상으로 고려하

으나 자료획득의 제약이 따르고 언론사의 성향과 유형에 

있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단하여 상에서 제

외하 다. 자료검색은 기사  보도 제목이 ‘귀화’를 포함

하는 사례를 검색하여 총 290건의 련 기사를 확보하

다. 이후 모든 기사를 읽어 보며 스포츠와 무 한 기사, 

선행 기사와 제목과 내용이 90% 이상 복되는 기사, 국

내 선수의 해외로의 귀화 련 기사는 제외 하 다. 를 

들어, 2014년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안 수)의 귀화 

련 보도는 국내 선수의 해외로의 귀화를 다루고 있으

며, 이미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25, 26, 27]가 이루어졌다

고 단되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분석 상으로 최종 선정되어 수집된 언론보도는 총 

101건이며 구성은 <Table 2>와 같다.

Number of articles Percentage(%)

Kyunghyang Shinmun

Segye Times

Hankyoreh Shinmun

Korean Daily Report

MBC

SBS

YTN

15

30

6

20

10

10

10

15

29

6

20

10

10

10

Total 101 100

<Table 2> Composition of media reports sort by company



외국인 운동선수 특별귀화 관련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299

3.2 자료분석

언론보도 련 임 연구는 분석 상의 특성에 따라 

연역  혹은 귀납 인 근방식으로 구분된다. 먼  연

역  방식이란 기존에 있는 임을 사용하며 

Valkenburg, Semetko[28]이 제안한 갈등 임, 인간  

흥미 임, 경제성 임, 책임귀인 임, 도덕성 

임이 보편 으로 사용된다[29]. 본 연구에서는 이를 연

구 목 에 맞게 소폭 수정하여 책임귀인 임과 도덕

성 임을 하나의 임으로 간주하여 사용하 다.

귀납  근방식이란 정형화된 틀을 용하지 않고 

언론보도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임들

을 연구자가 직  발췌하는 방법이다. 귀납  근 방식

은 언론보도에 한 가능한 모든 임을 발견할 수 있

는 장 이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 련 언론보

도 내용분석에 있어 각 범주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귀납

 방식과 연역  방식을 선택 으로 활용하 다. 즉, 보

도내용이 Valkenburg, Semetko[28]이 제안한 여섯 개 

임  하나에 해당된다고 단되는 보도에 해서는 

연역  방법을 활용하 으며, 기존의 임보다 새로운 

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단되는 보도

에 해서는 귀납  분석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진행하

다. 그 결과 귀납  방법에 의한 임은 ‘단순 사실보도 

임’이 발견되어 이를 활용하 다.

3.3 자료의 진실성

자료의 진실성, 즉 임 선정과 내용분석에 한 타

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하여 연구원 2인 간 교차

인 검토가 면 히 진행되었다. 이를 해 30개의 기사를 

무작 로 선정한 뒤 임을 결정하도록 하 으며 90% 

이상의 일치도를 확인하 다. 뿐만 아니라, 임의 결

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나 지나치게 주 인 해석의 가

능성을 최소화하고 연구결과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

여 스포츠사회학 박사학  소지자 3인으로 이루어진 구

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수행하여 연구결과의 진

실성을 확보하 다.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미디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크

다는 제하에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상이 한국 사회

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언론보도 임과 그 

내용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앞서 제시

한 연구방법에 의해 네 개 신문사와 세 개 방송사의 련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임과 내용을 

발견하 다.

4.1 단순 사실보도 프레임: 언론의 기본적인 정

보전달

단순 사실보도 임이란 Valkenburg, Semetko(1999)

이 제안한 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언론의 기본 인 

역할인 정보 달에 충실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선수의 귀화 사실, 경기출   입상 

련 정보의 달을 목 으로 작성된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력강화를 해 테스

트 드 마이크 리엄(28, 미국)과 박 캐롤라인 낸시

(26, 여, 캐나다) 등 2명에 해 특별 귀화를 허가했

다... 박씨는 미국 린스턴 에 입학, 미국 학 1부 

리그에서 활동하다 2013년 청 선수로 한국 여자 아

이스하키 국가 표 에 합류했다. 박씨는 한국계 캐나

다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캐나다 국  교포다.[30]

티엔민웨이라는 국 이름을 버리고 2010년 8월 한국

으로 건 온 지희는 27일 충남 당진체육 에서 열

린 인천 아시안게임 표 선발  여자부 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 표 선발  1 를 차지했다.[31]

일반 으로 단순 사실만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에 제시된 기사처

럼 외국 선수의 귀화에 한 단순 정보, 그리고 귀화 선

수의 국내·외 성  외 귀화에 한 의미와 해석에 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4.2 경제성 프레임: 귀화의 손익계산

경제성 임의 언론 보도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

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하고 이를 제시함으

로써 귀화에 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간 인 역할을 

한다. 외국인 귀화에 한 반 여론을 잠식시키기 한 

실질  정보로 이용될 수 있는 경제성 임 언론보도

의 경우 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귀화  국내·외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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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과 귀화 후 상되는 국가 표로서의 활약 등의 정

보가 제공된다.

해리스(26)의 귀화를 추진한다... 경기당 평균 20  

11.2 리바운드를 기록했다... 해리스를 앞세워 7시즌 

연속 우승을 노리던 안산 신한은행을 꺾고 챔피언 결

정 에 오르는 이변을 일으켰다... 해리스가 귀화를 통

해 한국 국 을 취득하면 한국 여자농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진다... 

라이벌 일본, 국보다 높이의 우 를 할 수 있고 확

실한 골  자원으로 인해 내·외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32].

2014년 4월, 삼성생명은 미국인 앰버 해리스를 귀화시

키고자 하 다. 그녀의 귀화는 철 한 경제  논리에 의

한 기획이었다. 언론에서는 해리스의 경기 평균 수와 

리바운드 기록을 보도하며, 한국 국  취득 시 국가 표

로서 국제 회에서 메달획득 가능성을 홍보하고 간

으론 귀화의 당 성을 들에게 달하 다. 같은 시

기, 한 농구 회도 애런 헤인즈를 귀화시켜 아시안게

임 국가 표로 활용하려고 하 다. 그러나 불행히 ‘3년 

이상 지속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헤인즈

의 귀화는 무산되어 갔다. 이때 한국일보[33]는 “헤인즈

는 설령 귀화를 하더라도 아시안게임만 뛸 정이었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게임 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

게 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어들었다”며 헤인즈 귀화

의 목 이 오직 아시안게임 출 이었음을 보도하게 되었

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출 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귀

화 한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미디어는 외국

인 선수의 귀화 자체가 국제 회에서의 메달획득 이었음

을 직·간 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출  자체가 불투명했던 한국바이애슬론

이 스타로두벳츠 알 산드르와 로리나 안나를 귀화하

며 알 산드르의 러시아 주니어 국가 표 경력과 알 산

드르의 2009 평창 세계선수권 회 스 린트 4 , 계주 1

, 벤쿠버 올림픽 4  등의 기록을 소개하며 세계 정상

 선수임을 강조하 다[34]. 루지의 경우에도 에일린 

리쉐의 귀화 후 “여자 1인승, 남자 1인승, 2인승 순으로 

주행하는  이에서 정 인 향”을 기 하며 국

가 표로서의 활약을 견하 다.

한편, 국제 회에서 상 국이 보유한 귀화선수로 인해 

우리나라 한 귀화가 필요하다는 계산법도 기사에서 발

견된다. 

기어코 결승까지 올랐지만, 한국 농구 표  ‘허재호’

에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특히 귀화선수를 보

유하고 있는 상 에 고 하면서도 한국도 귀화선수의 

필요성을  한 번 느끼고 있다... 특히 미국 출신 귀화

선수 빈 갤러웨이에게 고 했다... 경쟁국들이 귀화

선수를 본격 으로 활용하면서 한국도 다시 귀화선수

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다[35].

이처럼 경제성 임의 주요 기사들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 선수들의 특별귀화는 그들의 경기력을 국내 로

리그에 활용하거나 나아가 국가 표로서 활용하기 한 

일종의 경제  논리로 귀화가 추진된 을 주로 강조하

다.

4.3 인간적 흥미 프레임: 귀화와 성공의 사연 

전달

인간  흥미 임은 개인의 분노와 감정 등 감성  

측면을 강조하는 임으로서 주로 개인이나 소규모 집

단의 일화  이야기를 주로 보도한다. 언론에서는 외국

인 귀화 선수들의 자라온 성장, 귀화 과정, 귀화 후 한국

인으로서의 삶, 애로 등의 내용을 달함으로써 귀화 선

수들이 외국인,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을 간

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하 다.

그가 더욱 주목을 받는 건 KBO리그 귀화 1호 선수이

기 때문이다. 조선족으로 국 지린성에서 태어나 자

란 주권은 등 3학년 때인 2005년 한국으로 건 와 

2007년 귀화했다. 국에서는 축구를 했지만, 한국으

로 와서는 야구를 시작했다. 이후 청주 과 청주고를 

거치며 에이스 투수로 성장했다[36].

공상정은 만 국 의 화교 2세인 부모로부터 한국이 

아닌 만 국 을 물려받은 채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상정은 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충

격 이었죠. 한국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학

교 때 주니어 회 뛰면서 뽑 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한국인이라 여겼던 공상

정에게 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습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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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정은 유년 시  국내에서 한국선수들과 함께 운

동하며 성장했지만 국인 신분으로 인해 주니어 표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가 표가 될 수 없는 사실에 충격

을 받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문태종 한 “제겐 한국

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팬 여러

분 사랑해요”[38] 등의 기사에서 혼  문태종 선수가 한

국인으로서 생각하는 자부심과 팬사랑이 보도되었다. 경

향신문[39]에서는 태풍 선수가 2015년 자유계약선수가 

되자 그 동안 귀화를 통해 얻게 된 정  결과 등에 

해 보도하 다.

지난 시즌을 끝내고 자유게약선수가 돼 새 으로 옮

겨가게 된 이들은 이날 KBL 주  아래 계약서에 사인

하고 새 시즌 성공을 다짐했다... 지난 6년을 돌아본 3

명은 하나같이 “한국에 오기를 잘했다”고 입을 모았

다. 태풍은 “100% 잘 한 선택”이라며 “한국에 와서 

몸도 마음도 더 컸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뛸 때 혼자

서 이 나라,  나라 연  따라다니며 무 외로웠다. 

한국에 와서 가족, 한국사람, 우리나라, 이런 느낌을 

갖게 돼 좋았다”고 했다.[39]

같은 기사에서 문태 의 경우도 “6년이 빨리 갔다. 정

말 행복했고, 특히 모비스에서 뒨 3년간 우승하면서 특별

히 더 즐겼던 것 같다. 한국행은 인생에 큰 결정이었는데, 

정 인 변화를  결정이었다”[39]며 한국 생활에 한 

만족감과 감사의 마음을 언론을 통해 내비쳤다. 결국 인

간  흥미 임에서는 자칫 이방인, 타인, 남이 될 수 

있는 다른 피부, 다른  색상의 외국인을 인간  감정을 

통해 근함으로써 한국인들로부터 거부감과 이질감을 

감소시키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 다.

4.4 갈등 프레임: 외국인 선수 귀화에 대한 찬

반 논쟁

갈등 임에서는 미디어 수용자의 심을 끌기 

하여 개인, 집단, 조직 간의 갈등을 심으로 보도한다.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로 인해 야기된 국가 표로서의 

표성 문제, 국내선수육성의 문제, 국내 로리그 복귀

로 인한 리그 규정 혼선 등이 주로 보도되었다. 무엇보다

도 순 주의와 민족주의를 유지하자는 반 의견과 귀화

를 통해 국제 회에서의 성 을 올리고 국내 리그의 수

을 향상시키자는 성 지상주의  견해를 보도하며 스

포츠 장에서의 갈등 양상을 달하 다. 일례로 2015

년 냐출신 마라토  슨 로야나에 에루페의 귀화신청 

당시 침체된 육상을 살리기 해 올림픽 메달이 실한 

만큼 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와 에루페를 시

작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거 귀화하여 한국 유망주들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립하 다[40]. 이에 

해 한겨 신문[41]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 측면의 을 

달하는 기사를 보도하 다.

에루페의 귀화와 국가 표 발탁 여부를 놓고 육상계

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침체된 마라톤의 활력

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 가 있는 반면, 마라톤 유망

주의 싹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선에

서 마라톤을 지도하는 한 감독은 “귀화해서 올림픽 메

달을 딴다는 의미보다는, 좋은 선수가 함께 훈련하면

서 침체된 한국 마라톤의 새로운 붐을 일으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마라톤  감독은 “에

루페가 귀화해서 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이제 우리

선수들은 모든 회에서 1등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기면 되지 않느냐는 말도 하지만 애  실력이 비교가 

안 된다”고 말했다[41].

그러나 곧 이어 같은 언론사에서 “약물 력 귀화 선

수로 한국 마라톤 살릴 수 있나”란 기사를 보도하며 귀화 

반 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즉, 에루페가 귀화에 성공

한다 하더라도 ‘징계 해지 후 3년이 지나야 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한체육회 표 선발 규정이 바 지 

않으면 리우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인용

하며 에루페의 귀화를 반 하 다.

때문에 굳이 이런 선수를 귀화시켜 올림픽에 내보내

야 하느냐는 비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귀화 

선수의 등에 올라타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무슨 의미

가 있느냐며 반발하는 기류도 강하다. 황 조(44) 국

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은 “마라톤은 우리 민족혼이 짙

게 녹아있는 종목인데 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귀화선수가 각종 무 를 휩쓸고 다닐게 뻔한데, 그에

게 태극마크까지 달아주면 한국 마라톤의 흥이 아

니라 말살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42].

반면 세계일보[43]는 에루페의 귀화에 해 “에루페 

귀화, 마라톤 부활 계기 돼야”라는 기사를 통해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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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게재하 다. 기사에서 “선수나 지도자 모두 국

체  우승으로 만족하는 실입니다. 이래서는 제 2의 황

조, 이 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며 귀화 반  여론을 

‘밥그릇’싸움으로 폄하하기도 하 다. 그러면서 “에루페

의 귀화가 국내 마라톤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자극제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무조건 반 하기 보다는 에루페 

귀화를 계기로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면서 한국 마라톤

이 과거의 을 되찾길 바랍니다”며 에루페 귀화에 힘

을 실어 주었다. 

외국인 특별귀화에 한 찬반론은 지 까지도 팽팽한 

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찬성의 입장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국제무 에서의 메달 획득으로 변을 확 하고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개최국으로서의 수모를 면하

자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귀화 열풍이 몰고 올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 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

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원래의 국 을 유지하며 복수국

을 획득한다는 에서 손해될 것이 없고, 평창 올림픽 

이후 한민국 국 을 포기하고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

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

귀화는 쉽게 생각해선 안 되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한 

스포츠 계자는 “귀화는 그  국  하나를 취득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사회  

약속과도 같은데 단순히 용병 개념으로만 근하고 있

다”며 귀화의 숭고한 정신을 경감하는 작 의 실을 비

하 다[44]. 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 표를 꿈꾸며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있을 선수들과 올림픽과 스포츠

의 근본 가치를 생각한다면 귀화문제가 단순히 메달획득

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확고해 진다.

4.5 도덕성 프레임/책임귀인 프레임: 귀화 선수

의 도덕성과 문책 담론의 형성

도덕성 임이란 주제와 련하여 보편  가치를 

바탕으로 도덕  규범의 맥락에서 사건을 보도하는 

임을 말하며, 책임귀인 임은 사건 사고의 책임을 규

명하고자 하는 보도 임이다. 귀화 선수와 련하여 

도덕성/책임귀인 임의 언론보도는 극히 드물었으나 

2016년 첼시 리의 특별 귀화 서류 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

선수의 도덕성과 법  조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체육회의 농구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상자로 

선정된 첼시 리(27, KEB하나은행)가 귀화 신청 때 ·

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농구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다... 법무부는 리가 제출한 자신의 출생증명서와 아버

지의 출생증명서 등이 조작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

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45]

해외에 있는 리와 그의 에이 트는 검찰의 해명 요구

에 아무 연락이 없는 상태다. KEB하나은행 여자농구

단은 “첼시 리와 에이 트에 해 강력한 법  조치를 

취할 정이라며 최종 으로 조로 명되면 장승철 

구단주는 이에 한 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이

라고 밝혔다.[46]

 해당 사건은 한체육회의 농구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 상자로 선정된 첼시 리가 귀화 신청 때 ·변조된 

문서를 제출한 사건이다. 2015년 하나은행에 입단한 첼

시 리는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라며 ‘해외동포 자격’을 부

여받고 한국인으로 간주돼 한국 무 에 진출했고 신인왕

까지 차지했다. 이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첼시리가 귀

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첼시 리가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

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실제로 검찰이 “리가 한국계 

통이 아닐 확률이 높다”며 리와 서류조작에 여한 것으

로 의심되는 에이 트가 소환에 불응하자 미국 사법 당

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하고 련자와 KEB하나은행

의 처벌이 수면 로 거론되었다. 특히 외국인 선수의 귀

화에 한 반 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터진 사건으로 

외국인 선수 귀화 반  의견이 더욱 거세게 보도된 계기

가 되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선수의 에이 트와 국내 

로구단 한 귀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법  책임에 

해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스포츠에서 귀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신의 국가에서 해당 스포츠 기반이 매

우 빈약할 경우로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귀화선수들

이 그 이다. 둘째, 자국 내 같은 종목 선수들의 기량이 

무 뛰어나 국가 표가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서 태

권도, 양궁, 쇼트트랙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선수 개인

으로 보다 큰 무 에서 활동하거나 귀화 국희망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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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상이 좋은 경우 귀화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

로 자신의 종목에서 선구자가 되기 하여 해당 종목의 

종주국 선수로 뛰기 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형은 첫 번째 해당 스포츠 

즉 쇼트트랙을 제외한 동계스포츠 부분의 종목에서 국

내선수들의 기량이 유럽국가 표선수들에 비해 매우 낮

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에서 돈 들여  ‘남의 잔칫상’을 바

라만 볼 수 없다는 필요성이 두된 경우이다.

외국인 선수에 한 특별귀화가 첼시 리 선수의 통

사기사건과 국내 국민들의 반감,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의 문제 , 국가 표의 표성 등의 논란을 수반하고 있

는 만큼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국제화 시 , 다문화 

시 의 논리로 일 으로 감고 상황을 지켜볼 수 만

은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최근 외국인 

선수의 귀화행렬이 단순히 평창올림픽 면피용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귀화를 허용함에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 이라 하겠다.

한민국으로의 귀화는 당사자에게 감사와 감동의 

물, 귀화가 결정되기까지의 인내와 역경 등이 주마등처

럼 스쳐지나가는 감동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한축구 회에서 리우올림픽 비 피수 력이

라는 이유로 추진한 바 있는 에닝요 선수의 경우 기량에 

한 평가와 향후 기 치, 포지션의 복, 국민정서, K리

그 내부의 의견 미조율 등의 이유로 귀화기각 결정이 났

지만, 무엇보다도 에닝요 선수 자신이 한국 국민이 되고

자 한 의지와 열정이 미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타

국 선수들이 한민국 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

으로 보여  사건이 되었다. 즉, 엄 하고 숙연한 한민

국으로의 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에게 있

어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추억 하나 잘 만들었으니 이제 

떠나자’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국가 인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선수들의 육성과 복지에 있어서도 문제로 남는

다. 앞서 황 조 감독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특별

귀화제도는 국내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말살시키는 정책

이 될 수 있다. 그 지 않아도 어려운 로선수로의 꿈, 

국가 표의 꿈이 외국인 선수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어

려워 진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거 로농구에서 

용병을 유입할 때 센터포지션 선수를 으로 들여옴

으로써 국내 농구 센터 꿈나무가 사라진 것을 이번 귀화

행렬의 결과로 재  될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복지에 있어서도 국내 운동선수들에게 피해가 상된

다. 재 국가 표로서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장 

큰 것이 연 제도와 메달리스트, 국가 표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도활동이다. 그러나 국제 회에서 외국인 

선수가 표선수가 되는 기회를 차지하고 신 메달을 

획득하여 연 의 기회조차 빼앗기게 된다면 국내 운동선

수들의 의욕이 더욱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이어지는 귀화행렬을 두고 최종

[47]은 다음과 같이 제도  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

다. 첫째, 특별귀화제도의 철 한 리다. 외국인 선수의 

귀화가 비록 국제화 시  보편 으로 인정되고 있는 스

포츠이민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단일민족

국가 정서가 오늘까지 만연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란

의 국가 표를 진정한 국가 표로 받아들이기에는 국민

 반향이 크다. 따라서 첼시 리 선수의 통사기 사건과 

같은 외국인 선수 귀화 련 범죄행 가 재발하기 않도

록 에이 트, 구단, 연맹, 한체육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 차의 체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미 특별귀화에 성공한 외국인 

선수에 한 정기 인 리체계가 필요하다. 재의 제

도는 한체육회에서 분기별 근황을 악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허가요건의 상실, 국익에  무익한 상황이 진

행되고 있다면 특별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국익에 부

합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련법의 개정을 구체화해

야 한다. 셋째, 귀화선수의 로리그로의 유입을 비하

는 차원에서 각 회가 가이드라인을 철 히 설정한 뒤 

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구단과의 이해 계에 한 

충분한 사 조율을 통해 지난 번 첼시 리 사건과 같은 범

죄행 를 사 에 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첼시 리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장의 성 에 

해 외국 선수 귀화를 서두르게 되면 이는 손쉽게 메

달을 획득하려는 편의  발상으로서 비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 인 안목으로 각 종목의 변확 와  선수 발

굴을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도 국제

회의 메달 신드롬을 버리고 우리나라 선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 결과에 상 없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5.2 결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미치는 미디어의 향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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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조류를 근거로 외국인 운동선수 귀화 상

이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임의 유형을 보고 각 

임의 보도 내용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를 

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  경

향신문, 세계일보, 한겨 신문, 한국일보, MBC, SBS, 

YTN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외국인 운동선

수의 특별귀화와 련된 보도 총 101건을 분석하 다. 자

료분석은 연역  방법으로 Valkenburg, Semetko[29]가 

제안한 다섯 가지 미디어 임과 귀납  방법으로 발

견한 단순 사실보도 임을 활용하 다.

연구 결과 단순 사실보도 임에서는 언론의 기본

인 역할인 정보 달에 충실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선수의 귀화사실, 경기 출   입상 련 정보가 

내용의 부분을 차지하 다. 경제성 임의 경우 외

국인 특별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하고 이

를 제시함으로써 귀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간 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  흥미 임의 경

우 외국인 귀화 선수들의 자라온 성장, 귀화 과정, 귀화 

후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애로 등을 집  보도함으로써 

그들이 외국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을 간

으로 설득하는 기능을 하 다. 갈등 임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특별귀화로 인해 야기된 란  국가 표

들의 표성의 문제, 국내 선수육성의 인과성, 국내 로

리그 복귀로 인한 리그 규정의 혼성 등이 주로 보도되었

다. 그  순 주의와 민족주의를 유지하자는 귀화 반

의견과 국제 회에서의 성 과 국내리그의 수 을 향상

시키자는 성 지상주의  의견이 립하는 양상이 구체

으로 보도되었다. 도덕성·책임귀인 임은 상 으

로 빈도가 낮게 발견되었으나 2016년 첼시 리의 특별귀

화 서류조작 사건을 통한 귀화선수의 도덕성과 법  후

속조치 등이 보도되었다. 결론 으로 외국인 선수 특별

귀화와 련된 언론보도 임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사실보도부터 귀화 찬반 논쟁, 귀화선수의 한국 문

화로의 흡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 다. 무엇보다 귀

화 찬반논쟁에서 찬성의 의견과 반 의 의견을 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에게 달한 미디어 보도는 해당 

상이 국민에게 해석될 ‘여론 임’을 형성하는데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2018평창동계올림

픽이 몇 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귀화선수에 

한  담론형성에 있어서 올바른 미디어의 역할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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